영혼의  산책 (2)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  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  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벧 후 3:10~12,14)

사색의  오솔길에서  한동안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개혁신학의  대표적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하는  것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중심을  이루는  신학의  사조와  사관,  그리고  기독교  생활의  태도를  포괄하는  개혁주의를  뜻하기도  하지요.

또한,  개혁신학의  핵심  교리로는  <다섯 Sola>,  즉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주만  영광  받으심 (우리교회  Home page의  표지, Sola Deo Gloria) 과  <언약신학>,  그리고  <칼빈주의의  5대강령>인  전적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그리고  <예배의  규정적  원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신학의  맛을  보았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복속에  와  있는지,  그동안  우리의  신안생활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다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의  복이요  결과인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전연  부족함이  없는  은혜요  사랑이요  긍휼하심이며,  우리들  신앙의  든든한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분명히  해  놓고  이  글들을  시작하겠습니다.

간혹  보면,  신학과  교리가  성경의  관점과  다른  경우가  종종  있음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신학과  교리는  성경과  충돌하게  되는데,  그럴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신학과  교리를  고수하고자  합니다.

특히,  보수주의자들의  견해가  그런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학과  교리가  성경의  관점과  다를  경우,  우리는  신학과  교리를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학과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  보다  우선하거나  더  중요시  여겨질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이  개혁교회의  신앙과  신학을  <오직  성경으로>라는  모토에  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까닭이지요.

그래서  개혁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한  전파에서  참된  교회의  표지를  말하고자  한  것도  이때문일  것  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언제나  개혁교회는  성경의  관점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어야  하며,  정확히  성경적  관점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다면  자신의  완고함을  버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교회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사적  측면에서  볼때,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들로  개혁교회(Reformed)  외에  장로교회(Presbyterian)가  대표적이겠고,  그  외에  개혁침례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  지금까지  개혁주의교회들은  문화,  경제,  교육,  정치,  그리고  복지를  포함한  근대  사회를  형성  하는데  굉장한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들이  과연  긍정적인  열매로만  맺혔던가 ?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  짐에  있어서,  우리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로써,  과연  그  거룩성이  우리로  하여금  선명해  졌는가 ?

분명  주님께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  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간구  하셨는데,  과연  그  거룩성이  우리를  통하여  빛으로  세상에  반사  되었는가 ?
예수님은  완전  하십니다.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고  있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내적,  외적으로  항상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혁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교회가  혁명적인  변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아픔을  격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싯점에서  볼때,  분명  모든  공적  현장에서  매도의  대상이  되는  신음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들  자신  안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무었을  개혁해야  하는가 ?

중세교회의  외면적  문제는  성직자의  타락과  교회의  세속화였습니다.

교회의  종탑은  높게  올라가고  있었지만,  교회의  윤리는  바닥을  쳤습니다.

그당시의  교세는  굉장히  강한것  같아  보였지만,  교회로부터  이탈되는  민심을  수습  하기에는  교회는  이미  자기  자정  능력을  상실  했지요.

그러한  상황을  타파  하려는  노력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그것은  개혁자들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때  개혁을  부르짓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지상에  존재하는  <조직된  교회>가  모두  <진정한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소위  표면상으로  <보이는  교회> (visible church)와  진정한  교회인  <보이지  않는  교회> (invisible church)가  다르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교회,  성경적인  성례전을  부르  짓으면서,  거짓  교회와  거짓  성례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때  중세  교회를  개혁  하려는  이들의  노력은  처음에는  체제  안에서  시작  되었지만,  공고한  기존의  교회가  그들을  인정하지  않자,  많은  교회와  영주들이  중세교회를  떠나면서  개신교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당시  구교  내에서도  개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중세교회는  많은  교회를  잃고나서,  개혁자  [죤.칼빈]이  다니던  <몽테규>대학과  파리의  <소르본느>를  다닌  스페인의  지도자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구교  내에서  개혁의  횟불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는  <바르셀로나>  근처의  <만례사>에서  수련을  하면서  <영적훈련>(Spiritual Exercise)이라는  소  책자를  쓰고  이를  통하여  제자들을  길렀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투옥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  희생으로  결국  로마의  권위는  그를  인정하면서  <가난.  순결.  그리고  순종>을  모토로  하는  <예수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후  이  <예수회>는  개신교에  의하여  잃어버린  수많은  나라와  신자들을  상당수  되  찾았고,  선교를  통하여  동양과  중남미교회들을  개척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개혁교회의  형편은  과연  어떻한가 ?

중세의  개혁자들이  부르짓던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이던가 ?

중세의  종교개혁시대에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사이에  심각한  차이가  문제  되었다면,  지금  이시대의  심각한  문제는  <믿음>과  <행함>의  분리,  <신자>와  <제자>의  분리,  <선교  혹은  전도>와  <증거>(witness)  사이의  분리,  그리고  <교회>와  <세상>의  분리가  분명  문제인데,  이  중병에  걸린  개신교의  심각한  상황이,  과연  개혁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 ?
아니라면  무었이  우리로  하여금  이  곤경에  처하게  하였는가 ?

개혁교회의  특징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  한다면,  지금,  이시대에  세상이  기독교에  대하여  조롱하고  적대시  하는것이  성령님의  능력이  힘을  잃은  것인가,  아니면  우리와  연합된  예수님  탓인가 ?
개혁교리는  <성화>를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논하기에는  너무방대한  분량이라  선명한  부분만  발췌합니다.)

[아브라함.카이퍼]의  주장중  일부  입니다.

  “성화를  교리화  한다면  구원론에서  구원의  순서에  의한  과정으로써가  아니라,  교회론에서  교회의  본질적  이해를  갖는  속성으로  다루어  져야한다.

성화는  그  정의가  <거룩됨>이며,  그것의  본질적  이해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가져나가야  할  성질의  것이다……(중략)……  그렇다면  성결한  삶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면  성화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러므로  신자  각  개인의  인격과  그들의  원함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들에게  품으신  성령의  거룩한  뜻을  쫒아  행하게  하신  데  따라서  나타나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되어가는  삶이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성화의  개념과  이해를  구원론과  연결  시켜서  칭의  이후에  영화의  상태에  이를  때  까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는  것으로는  더더욱  말할  수  없다.”
이  시대는  지금  기독교에  대하여  적대적인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은  창세이래  지금까지  지속되  오는것  아닌가 ?”라는  손쉬운  결론을  듣고자  던진  화두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정직의  문제를  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